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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주장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클럽 탈퇴

 
토트넘 주장 손흥민, LAFC 관심 속에 프리미어리그 클럽 탈퇴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낸 주장 손흥민은 토요일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을 떠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

니다.

 
지난 5월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도왔던 손흥민은 이번 결정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

었다고 말하며, 로스앤젤레스 FC가 착륙 가능성이 있는 다른 팀을 찾기 위해 구단이 자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3세의 한국 국가대표 선수인 그는 일요일 서울에서 열리는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선발

출전할 예정이며, 이 경기는 팀과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454경기에 출전해 173골을 넣은 손흥민은 "올여름에 이 클럽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며 "스퍼스가

내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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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3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런던 북부에 왔습니다. 어린 소년이 영어도 못하는 런던에 왔고, 성인이 되어
이 클럽을 떠나는 것은 매우, 매우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라고 발표하는 동안 눈물을 참았던 손흥민은 말했

습니다.
 
스퍼스 팬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
고 마치 내 집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내린 결정 중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지금이 이 결정을

내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한국어로 미래의 경기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아

요."
 
그는 LAFC로의 이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손흥민은 또한 내년 여름 북미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출전할 것이라고 한국어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5월, 손흥민은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유럽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
는데, 이는 2008년 이후 클럽의 첫 번째 메이저 트로피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

다: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갖고 싶었어요. 드디어 그렇게 되었고 이제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어요."
토토사이트

 
손흥민은 팀의 최근 성공이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한 것은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라고 그는 말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과 함께 강력한 공격 파트너가 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가장 큰 스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토트넘은 2019년 리버풀에 패하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케인이 2023년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후 손흥민은 전 감독 앙게 포스테코글루에 의해 주장으로 임명되었

습니다.

아들 '스퍼스 전설'
 
토마스 프랭크는 6월에 포스테코글루의 뒤를 이었고, 덴마크 감독은 토요일에 손흥민에게 경의를 표했습니

다.
 
프랭크는 "그는 모든 면에서 토트넘의 전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윙어로서 프리미어리그에

서 뛴 선수 중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지금이 아마도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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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은 케인(280골)이 이끄는 토트넘 역대 득점 순위 5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333경기 출전은 위고 요리스(361골)에 이어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기자회견 후반에 손흥민은 다음 클럽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년 월드컵이

고국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경기가 끝난 후 상황이 더 확실해지면 제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월드컵입니다.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고 그 환경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축구를 할 수 있고 싶고, 이는 앞으로의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역할

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